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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提要(Abstract)

人體內的五廳九觀,在位置土或者在數理上,表面t看無縣序,但各個照휠陰陽的調;fO規律配置,因此可 

以짧符合於易理. 五廳中之牌土以外, 其他四鐵, 以理論之, !ff;fll心相應於春夏氣象, tE!蘭器的數各有

其一, 比師賢居位於內面, 師和賢相應於秋--氣象,在敵器的數各有其二,.ltllf心居位於外面,所以符合

於陽짧奇數陰寫偶數的易理, 陽在內,其氣向外, 陰在外,其氣向內, 終手符合於天地陰陽相交之웠〉理. 

九觀以易理論之, 上部的眼흉耳各有雙魔, 下部的口前陰後陰各有單魔, 以上下觀相合論之,휩象馬 

地天泰, 故九觀훌훌中存在天地兩훗~. 但흉則比較複雜, 因寫흉在表面上看寫雙觀, 但在內面上看, 外

雙觀왜內通寫單觀, 因此,上部的三數寫:lft:;ij(휩, 反而前陰在外面上看寫單觀,但內面上看, 外單魔在

內部:liP分開馬JJJ<짧與精觀, 因此,下部三飯寫離火함, 所UllJ以如下說; 九짧以흉和前陰內觀看, 寫水

火많濟훈↑. 故九觀훌中也存tE天地中樞的tx.構先天八숲}圖以及水火中樞的文王後天八촬圖, 總而言

之, 人體內存在天地水火四죄, 正符合天地엄然造化之妙理, 故古聖人공天A相應之說, 可見非空言

虛없. 此文章%究關明了如上的內容.

|. 績 論

《周易@ 은 變化의 道理를 말한 책이다. 道

理는 〈易緊짧傳〉 에서 “-陰一陽之謂道”!)라고 

하였으니 陰陽야 변화하는 도리를 말한 것이 

다. 韓醫學의 근본사쌍은 天A相應觀, 陰陽五

行學說, 整體觀, ↑달動觀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陰陽五行學說이 한의학 이론을 대 

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易과 醫는 對象

파 규모에 있어서 大小廣俠의 차이가 있지만 

兩者가 모두 음양학설을 가본 이론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庸代의 名醫 孫思鍵은 “大醫가 

되고7.}하면 〈素問》 , <Efl z:,黃帝針經明堂짧 

註》 --- 〈本草藥對. , 張{매景--- 둥을 반드샤 암 

송하고 아울러 〈周易) 의 음양 변화 원리에 

1) 易經, 小康출판사, 1995, P낌9 

精熟해야 비로소 大醫가 된다고 활 수 있다”2) 

라고 하여 〈周易》 을 醫家들이 반드시 원어 

야 하는 서적으로 지목하였고, 明代의 名醫 張

景폼도 “醫와 易은 근원이 같다”3)하였고, 朝蘇

末 名醫 李圭魔도 “ 《黃帝內經〉 은 본래 《易

經》 과 더붙어 서로 表養가 된다”4)라고 하였 

으니 醫家들여 易의 이치를 매우 중요시하였 

음올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五職 六服와 九짧 

의 위치와 수 그리고 功能 동을 易理와 연판 

해서 밝혀본 것이다. 

2) 孫思、鍵,千金要方,서울大星文化社,1989,p‘1“凡欲 
앓大醫,必須諸素問甲ζ黃帝鐵經明堂流注,---염 
易六王뾰須精熟如此r乃得옳大醫” 

3) 張介寶,類經,中國中題흙出版社,1997,p.664,”醫易 

同原,同此變化也.“
4) 李圭埈,素問大要,大成醫學社,1999,p.2.“黃帝之書,

本與易相表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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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購뼈의 

||.本論

드프。 t 
C그 ζ〉

1. 五願은 陰이 되고 六뻐는 陽이 되 

느; 。1 주L 
,_ ”’ 

五械과 六뼈는 서로 表喪가 된다 五廳과 

六뻐를 陰|場으로 말하면 〈素問 • 金鷹혈言 

論〉 에서 이른바 “五廳은 陰이 되고, 六服는 

陽이 된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나눈 까닭은 

陰陽의 屬tl에 기준해서 나눈 것이다. 陰陽은 

고정 불변한 어떤 특정한 사물을 지칭하는 것 

이 아니며, 논하고자 하는 특정 대상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혹 |앓이 되고, 혹은 陽이 된다. 음 

양은 말하는 대상에 있어서 형태적으로나 기 

능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양변성을 나타내는 

추상개엽이다. 그리고 음양으로 나누어 논할 

때는 음양의 속성에 기준해서 나눈다. 즉 음양 

의 속성은 〈說文解字注〉 에 의하면 “ ill의 南

쪽이 陽이요. 1!1 의 北쪽이 陰이다. 햇볕이 비 

치는 곳을 陽이라 한다”5) 라고 한 어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字形으로 보아도 陰字

는 좌변 [5 는 언덕(원)을 뜻하며 우변은 구름이 

덮고 있는 형상이요. 陽은 언덕의 위에는 태양 

이 있어 아래로 햇살이 비치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陽은 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밝고, 

따뭇하고, 動的이고, 기운으로 말하면 상숭하 

려고 하고 바깥으로 나가려는 속성을 가진 것 

이요. 반면에 陰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차갑고, 

靜的이고, 하강하려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속성을 가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음양의 속성에 기준해서 願뼈를 음 

양으로 分해하면, 우선 位置j;에서 본다면 五

廳은 六뼈에 비하여 보다 내부에 위치하므로 

5) 許빼,說文隔字注,大월文化社,1앉Xl,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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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爛은 陰이 되고 六服는 陽이 된다. 또 功能

上에서 보더라도 《素問 • 五藏別論〉 에서 “五

廳은 精氣를 뺨藏하고,--- 六뼈는 홉수한 水짧 

을 변화시켜 {훨輸하고---”라 하여 권;¢짧은 藏精

氣하니 靜的이고, 六뼈는 傳化物하니 動的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靜的인 五%짧은 陰이 

되고, 動的인 六뼈가 陽이 되는 것이다. 

2. 五藏의 陰陽과 四象

〈易緊離傳〉 에 “易有太極, 是生兩嚴, 兩驗

生四象”이라 하였듯이 四象은 陰陽이 다시 한 

번 더 陰陽으로 분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는 五鷹과 六뼈를 陰陽으로 分開한 이 

치를 살펴보았다연, 여기서는 다시 五鷹 만으 

로 陰陽과 四象으로 분개한 經文의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흙問 · 金置훌음승용 第4)) : 

”夫---음λ身소않陽, 딩'I*옳陽, 8흉흉 

I쫓.--- 背옳陽, 陽'fξ陽, ·~-\!!,; 背행陽, 

陽中츠않, 8후샌」, 8홍뚫陰, I쫓'fξ陰, ~ 

-\!!,; 8흉흉 l용, 陰에7.;;1;陽, Jlt-1!!,; R흥청땅, 

l쌓'fξ호않, R후뾰 •• ” 6) 

《훌樞 • 九짧十二二原 第l》 : ” 陽
中츠少l좋, 8후샌.,---陽 'fξ太陽, ·~싹,--­

뺨中츠少‘陽, /It싹,--- l용中ξ호l쌓, R후 

샌 •. ··· I쌓中츠太I쫓, ~샌.,” 7) 

《훌樞 • I쌓陽뿔티 져짧 第41》 ; 

R쫓y;J.上흉청陽, R윷r;I.下春월 l쌓. 其차죠%& 

핀」, ,ι;X훨陽'fξ太陽, Jl;ji}월陽 'f츠少!쌓, 

/It}월 I쌓中흐少陽, 牌행않예1ξ.f.I짤, 뽑i훨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fJff究院,
1981, p.20 

7) 洪元植, 精校英帝內經靈樞, *If-醫學따f究院, 
198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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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예j;ξ太j쌓.” 

《흉흉經; 第32》 : ”죠짧땀等, 쩌,.:_;顧 

獨j로騙上휴, for서!.? 然, ·〈;흉ia_, B힘春쫓L. 

Jo_)훌榮, *1.J월衛, tB~훌上下 승용ξ榮4합. i훌 

行經絡, 흉周차*}, ~+‘~牌4보隔上샌 •• ” 6) 

«:£~훌 · 經~ 第10》 ; ”뼈훈太뺑·.t 

~. *흔차대?;월,,.牌Jl太j쫓ξ~. 윷흐셨大*읍 

i;端‘’‘·~훈少陰ξ.1!(11-, *흐학,~<f··· 賢足~­

짧갱&, 월차•l、뼈츠下 .. ·Jlt足랬|좋ξ腦, 

월차太짧훌毛.ξ際” 

《素問 · 찍좋L調**大등삶 第2》 ; ·‘ 春
홍훌陽, tk.>t-훌뺨 ” 

《素問 , 승節藏象승용 第9》 ; ” “;;者.

生츠本, ---핵차흉氣. 8훤옳, 좋l.:<l;本,--­

週차tk흉. 똥융경t. 초寶화藏ξ本,--- i행­

>t-4lt. Jlt총, 짧棒i;本, ... i헌하春화. 8후 

킹t. 짱屬i;本, --- 펙차土왔{흉夏). ” 

1) 五藏과 陰陽

이상 인용한 g素問 • 金置쉴言論》 , 《靈

樞 • 陰陽願 B 月 簡》 , 〈難經; 第32》 , 〈靈樞 • 經

版篇) 의 經文을 통해서 五廳과 陰陽을 관계 

를 살펴보면 먼저 g素問·金置혈言論X 에서 

人身의 前後 즉 背 • 題을 상대적으로 陰陽으 

로 나누어 背를 陽이라 하고 題을 陰여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셜 

명할 수 있다. 

첫째는 剛柔로써 볼 때 背部는 剛하고 題

部는 柔하므로, 뼈IJ한 背는 陽이 되고 柔한 題

은 陰이 되는 것이요. 둘째는 子宮 內 船兒의 

형상을 볼 때, 정상적인 %兒는 頭面과 四股를 

8) 펌覆, 難經本義, $얼風出版社f 台北, 民國69年

(lgffi년),p잃‘ 

五嚴 九嚴와 易理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R흉部 안쪽으로 모으고 있으며, 좁推가 었는 背

部는 바깥으로 퉁글게 해서 웅크리고 었다. 그 

러므로 外面을 싸고 있는 背는 陽이 퇴고, 內

面에 해당되는 願은 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靈樞·陰陽緊 g月篇》에서는 顆를 중심 

으로, 〈難經: 第32》 에셔는 隔(橫隔鷹)을 중심 

으로 해서 上下로 오장 음양을 구분하고 었는 

데, 心 뼈 二購은 上部에 있으나 l陽에 배속시 

키고, 牌 )ff 뽑 三$짧은 하부에 있다고 하여 陰

에 배속시켰다. 

〈靈樞 • 經服篇》 에서는 五廳을 手足 經版

과 관련시켜 논함에 體 以t 혹은 隔上에 屆

處하는 心과 師는 手經으로 소속시켰고, 반면 

에 顆 以下 혹은 騙下에 居處하는 牌 Jll 뽑은 
足經으로 소속시켰다. 

이쌍은 모두 五離의 陰陽을 인체 상하 位

置上에서 본 관점이며, 나아가 五鐵이 거주하 

는 上下 위치에 따라 手足 經服과 연관시킨 

이론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素問 • 四氣調神大論〉 , 《素問 • 六

節藏象論》 의 經文은 기능상에서 五觸을 음양 

으로 구분한 것여라 볼 수 있는데 즉 四氣調

빼l大論에서는 春夏는 陽이 주도하는 계절이므 

로 養陽해야 한다고 하였고, 秋쪽은 陰이 주도 

하는 계절이므로 養陰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六節藏象論에서는 春氣는 따과 통하고, 夏

氣는 心과 통하고, 秋氣는 뼈와 통하고, ·氣

는 뽑과 통한다고 하였다. 

이상 =篇의 經文은 모두 五魔의 陰陽을 功

能上 즉 氣象에서 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五藏과 四象

위에서 제시한 經文을 통해서 다사 五鷹과 

四象 관계를 살펴보자 

〈靈樞 • 陰陽緊日月 篇》 과 〈難經; 第32) 에 

서 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五魔을 우선 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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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에서 크게 음양으로 나눔에 體 및 橫隔陣을 

중심해서 上下로써 陰陽을 나누었고, 여기서는 

다시 기능적 관점에서 다시 陰陽으로 나누어 

四象(太陽, 太陰, 少陽, 少陰)과 至陰으로 매속 

시켰다. 즉 〈素問 • 金置質言論〉 , 〈靈樞 • 九

鍵十二原〉 , 《靈樞 · 陰陽戰日月篇》 에서 上部

에 거처하는 心과 뼈는 陽이라 하였고, 반면에 

F部에 거처하는 牌와 府과 賢은 陰이라 하였 

다. 그리고 여를 다셔 陰陽으로 나누어, 上部

익 心은 陽氣가 l(f盛한 계철인 夏季에 속하니 

陽中에 陽으로 陽中之太陽{太陽)이라 하였고, 

柳는 陰氣가 시작하는 秋季에 속하니 陽中에 

陰으로 陽다,之少陰(少陰)이라 하였고, F部에 

있는 웹은 陰氣가 왕성한 --季에 속하니 陰中

에 陰으로 陰1p之X陰〔;A;陰)。l라 하였고, R은 

陽氣가 시작하는 春季에 속하나 陰니l에 陽으 

로 l앓 I fl之少陽(少陽}이라 하였다. 

단지 빼블 四짧(太陽, 太陰, 少陽, 少꿇)에 

제외시킨 아유는 (素問 • 玉繼힐織論} 에서 “ 
)牌!派휴土也, 孤廳, 以灌pq채I춰-也.”이라 하였고, 

〈素問 • 太陰l陽明論〉 “ 帝a: 牌不主u폼, 何也.

破伯터; }때fi±m. 治 'P央, 常以四時長四魔, 各

「/\ 日 寄治, 계、得獨±於時也”라 하여 牌는 孤

織으로 나머지 四藏에 水랬의 精氣를 灌注하 

며 f하는 협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장 

중에 牌를 제외하고 四織으로 四象에 배속시 

켰다고 하겠다. 

그리고 牌를 헝陰이라고 한 까닭을 핫아본 

다변 첫째, 계젤로써 볼 때 長夏에 속하여 春

夏의 陽에서 秋쪽의 陰으로 이르는 중간 지점 

에 위치하니, 陰에 이르다는 뜻을 취하였다 볼 

도표 1 

신체부위 前後h下로써 분개한 陰國

陽· 주f R찢J;U: 隔上

수 었고, 둘째는 食摩之官으로 @쟁熟시켜 氣m

律滅올 생성 운행하여 여타 廳器와 全身 百{옆 

에 灌擺해 주니 마치 g德으로 만물을 양육하 

는 坤地의 7J상과 같으므로 古代 聖賢께서 至

陰이라고 명명했다고 보야진다. 

이상은 牌土를 제외한 四藏과 四象이론에 

결부시켜 논한 것인데 이를 다시 총괄하면 心

과 뽑은 位置上에 있어서나 功能上에 있어서 

막론하고 각각 변함없이 陽藏과 陰藏에 혜당 

하지만, 뼈와 }ff은 위치, 혹은 저장물, 혹은 공 

능 즉 기상의 관점에 따라 혹 陽藏이 되기도 

하고 혹 陰藏이 되기도 한다. 즉 位置上에서 본 

다면 聊는 陽에 속하고‘ n꾸은 음에 속한다. 그 

리고 품藏하는 내용물로 보연 뼈는 氣를 쩌장 

하는 장기이므로 陽이 되고, 따은 血음 저장하 

는 장기이므로 陰이 된마고 하겠다. 그랴나 功

能_I:(機能上)어1서 본다면 뼈는 가을의 기상을 

닮아 浮t하는 熱、氣를 收故하여 下降샤키는 작 

용이 있으나 陰이 되고, 따은 봉약 기상을 닮아 

저장한 띠1을 전신으로 보내어 각 기관 조직의 

운동을 활발케하나 |場이 된다고 하겠다. 

이상 經文 내용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도 

표화할 수 있다. (도표1) 

3) ii廳의 構造와 易행 

앞에서 五鐵을 陰陽으로 나눌 때 {ii:置 혹 

은 꾀!能에 따라 府과 師는 혹은 陰藏‘이 되가 

도 하고 혹은 陽藏이 되는 까닭을 살펴보었다. 

여기서는 五廳의 체내 위치적 배치를 易理와 

五없과五季 經R양 中폈 土와 rg象

1$ - 秋
手

F易中之陰 - 少陰
心 夏 陽中之陽 - 太陽

9없 長夏(rp央 土} 짧rp之至陰 - 至險
陰 . fl! 顆以下 隔下 Jjf 春 足 陰中之陽 - 少陽

뽑 --
陰中之陰 - 太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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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시켜 논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孤廳인 牌는 論

外로 하고, 각각 四時를 主하는 心딴뼈뽑 四藏

을 體幹 뼈眼9캘內의 相互 위치를 비교해보면, 

春 • 夏의 기운과 상응하는 陽藏인 따과 心은 

내변에 위치하고 있는 반딴에, 秋 - --의 기운 

과 상응하는 陰藏인 H많와 뽑은 외변에 위치하 

고 었다. 그리고 心과 府은 數에 있어서도 陽

數인 奇數로 각각 하나의 鐵器로 되어있으며, 

반면에 뼈와 賢은 陰數인 偶數로 각각 두 개 

의 驗器로 되어있다. 牌몹를 중심으로 보면 心

은 좌측 상부에 위치하고, Jl-f은 牌몹의 우측어l 

거의 나란히 자리잡고 있어, 心과 府은 牌몹 

를 중심으로 左右로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었다. 五觸의 덮개라고 불라는 뼈는 뼈뾰內에 

華蓋처럼 두깨가 좌우로 펼쳐있고, 先天之氣의 

근원이라고 불라는 뽑은 眼控 뒷면에 두개가 

좌우 대칭으로 자랴잡고 있다. 

이러한 )ff 心 뼈 賢 四藏의 數와 그 위치 

배치도를 易理로써 풀어보면, 奇數는 陽에 속 

하고, 偶數는 陰에 속하니 인체내의 오장 가운 

데 春夏에 속하는 따과 心은 각가 하나요, 秋

.에 속하는 뼈와 賢은 각기 둘이나 !원藏과 

陽藏이 易의 陰陽 數理와 묘하게 합치획며, 그 

리고 상호 배치에 있어서도 陽은 動的이고 外

向性을 띄기 때문에 功能上 陽藏인 心과 Jlf은 

뼈願控의 내부에 거처하고, 陰은 靜的이고 內

向性을 띄기 때문에 功能上 陰藏인 뼈와 뽑 

은 뼈願睡의 외부에 거처하니 여 또한 易理에 

서 이른바 위에 있는 外封가 모두 陰아고 아 

래에 있는 內좌가 모두 陽으로 1二下함가 相交

하는 地天泰함와 같은 형상을 이루니, 여기서 

또한 天地 自然 陰陽이 造化하는 妙理와 합 

치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牌土를 제외하고 四魔의 위치를 六갖 

에 비유해 본다딴 합에서 六죠는 맨 아래있는 

初종로 시작하여 二죠, 三종, 四交, 五죠, 上죠, 

로 발전하여 마시 初쭉로 되돌아와 推移하는 

五驗 九혔와 易理의 상관성야 대한 연구 

12많축↑(消息훈})에서 보듯이 初증에서 一陽이 

始生하는 ~중인 復휩(:응/뜯염)로 하여 차츰 陽

이 자라서 四月이 되면 六증가 모두 陽인 乾촬 

가 되었다가 五月이 되면 다시 -陰이 始生하 

는 夏至인 始촬(三/프}로 변화하여 차츰 陰이 

자라서 十月이 되면 六젖가 모두 陰인 坤웹가 

되어 다시 →陽이 始生하여 復함가 되야 環周

不休하듯여, 五藏도 가강 아래에 뽑이 있고, 賢

위에 !Ff이 있고, 따 위에 心이 있고, 心 위에 

五魔의 華蓋인 師가 있어 上極則下하여 다시 

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마차 일년 草가 써앗 

의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고,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었다가, 최후에 다시 땅으로 떨 

어져 씨앗의 뿌리가 되듯이 뽑(쪽) )ff(春) 心

(夏) 뼈(秋) 四藏도 마치 春夏秋깡 四季가 環周

不休하듯 순환 반복하는 것처럽 배치되었으니 

이 또한 五廳의 位置와 六交의 발전 순서, 12 

師휩가 아래에서 위로 변하여 반복 순회하는 

道理와 상호 妙하게 일치함을 발견할 수 었다 

3. 九驚의 構造와 易理

九賴는 眼·耳·幕· 口의 七觀와 前陰·後陰

二靈를 합하여 말한다. JL鎭는 五魔의 外關10)이 

니 집으로 비유한다면 五廳은 內室이고 九짧는 

外門 및 外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九癡의 構造와 易理

包識生은 그의 저서언 《醫學國縣〉에서 

“先天八촬, 뽑九官觀之模型. 後天八좌, 寫生理

上之徵象”11)이라는 題名으로 五魔과 九廢의 

9 〈上춧ν下함) 
1。 〈靈樞 • 願度篇〉 에서 l’五魔常內關於上七짧”라 

하여 五魔은 향상 內로부터 위로 七魔로 통 
하고 있다 하였고, 〈素問 金置륨듬論〉 에서 
”北方黑色,入通於뽑,皆짧於二陰”이라 하여 뽑 
은 二陰에 開觀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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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위차를 易웰로서 설명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眼 • 화 • 耳 • 口 • 前陰 • 後陰을 칭하여 iL 
짧라고 확는데 모든 觀가 찰 通利되연 생명이 

잘 유지되고 만약 殘缺되거나 閒塞되면 곧 죽 

음에 이를 수 있다. 眼은 兩珠요, 용품도 兩孔。l

요, 耳도 兩tL이다. G는 →孔이요, 前陰도 -­

孔야요, 後|월도 냥L이다. 그러나 雙짧 중에 

가운데 있는 캠는 외부로는 짧가 비록 둘이지 

만 내부로는 」·觀이다. 반면에 뿔觀 중어l 71-운 

데 있는 前陰은 외부로는 비록 ---짧이나 내부 

로는 雙觀이다. 즉 하나는 精짧요, 다른 하나 

는 없짧이다. 人身와 )L짧를 살펴보면 上下 二

部로 나눌 수 았으며 上部악 眼·흉·耳는 모 

두 雙廢요, F部의 口 ·前陰·後陰은 모두 單

짧이다. 그리고 雙爾인 챔와 l휠獲인 디 의 境界

處인 가운데 일직선 游를 人中이라 칭하는대 

이는 人身의 ):~1央을 뭇하는 것이 아나라 雙짧 

와 면짧의 중앙을 지칭하는 것을 얄 수 있마. 

그리고 J.T짧에 았는 짧를 易,의 양갖와 陽

갖로써 표사하면 上部는 三증가 陰갖인 坤촬 

( ==)요, 下%의 三증가 陽쏘인 乾封(드)가 된 

다. oJ 것이 많義Jf;가 발명한 先天八궐이다. 복 

회싹가 근거없이 날조한 것이 아니고 人身 解

입 生멜!에 근거해서 圖案한 것이다. 이후에 文

王。l 계속 연구해서 後天i\화를 圖案하였는데 

아는 雙짧 가운데 中짧인 쩍의 jf.鍵를 사용하 

지 않고 內微를 사용하냐 上部는 #;封( ==)가 

된 것이고, 볕짧 가운데 中鍵인 前陰의 外癡를 

사용하지 않고 f'I짧를 사용하내 下맏는 離휩 

(틀)가 된 것이 이것이다. 소위 乾坤이 변하여 

;@;離가 된 것이니 이것이 곧 乾.t$~離 [lg封가 

바로 天地 造化의 I짧案이다 12) 

11 띤짧生, 國혈홉學빼, $힐>.Ii\,til版젠:, ft國64년(1ITT5), 

p.l. 
12 包藏生, 國醫學料〈, 台北, a"o'Ofil.l±JAfi社, 民國64년 

(1975),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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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랴상에서 九鍵를 易理로써 풀어보 

면 디와 前陰 짧陰은 乾숲}가 되어 마땅히 健

運不息해야 하니 엽은 밥을 잘 먹고 대소변은 

잘 通利되어야 人身oj 건강한 젓이요. 만약 健

運하지 못하면 명이 된다. 그러므로 口와 前

後陰은 一刻도 멈출 수 없다. 한벤 속이 비면 

곧 맥어야 하고 한번 차변 곧 배설해서 --時

도 쉴 수 없는 것이요. 雙짧인 眼·휩·耳 같 

은 것은 健運해서는 안되며 健하면 -息도 멈 

추지 못하고 정신이 이어지지 못해서 반드시 

병이 된마 그러므로 보는 젓이 順하고 듣는 

것아 順하고 호홉이 順하면 靜順柔和하여 신 

체가 건강해진다. 上部 雙魔의 變춧}는 ~(뜯) 

인더l ~에는 P섭의 뜻이 있다. 眼 • 算 • 耳가 모 

두 隔沒하변 생리가 없게되나 세 雙觀는 함볼 

할 수 없마- 下部 單觀의 變함는 離(프)인뎌1 

離얘는 離散의 뜻아 있다. 口가 음식을 떠나 

고, 쟁식기가 房팝를 떠나고 大小便이 변소를 

떠나면 창자 死亡할 정조이다. 

九짧을 淸觀와 獨觀로 나누면 h部 雙觀 .!$ 
픈 해;觀요l ←n쾌 單쨌 乾은 獨廳o] 다. 왜 그런 

가? 雙觀 가운데 眼은 천리를 보면 耳는 A方

의 소리흘 듣는데 오로지 정선역 방사하여 -

훌의 물칠도 용납하지 않는다. 옳논 또한 淸觀

에 속하냐 病中에 爛이라고 할 수 있다‘ 흉는 

향기를 맡지만 단지 몇 R애 불과하여 그 생능 

이 耳텀처럼 멀리 마치지 못한다. 또 휩는 호홉 

氣息함에 물질이 드냐들지 않지마는 만약 바랍 

에 접촉하변 콧물이 잘 생기니 淸鍵 가운c~ 獨

魔가 된다. 반면에 前陰은 비록 爛짧에 속하지 

만 *'-分에 불과한 소변플 배설하고 元陽이 부 

착되어 口가 잡다한 음삭을 취하고 後陰아 惡

獨한 대변을 매설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前陰은 潤廢 가운데 淸짧가 된다)3) 

야상은 包識生이 人身의 九觀 속에 先天八

좌와 後天j\춧}가 존재한다고 한 이론이다. 14) 

13 前獨폼,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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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識生이 先天 後天 J\휩가 人身에 근거하 

였다는 것은 《易緊짧傳》 에 “古者包樓£之王

天下也,때則觀象於天,冊則觀法於地,觀鳥戰之 

文與地之宜, 近따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A

封”라 한데서 “近取諸身… 於是始作八화”라는 

말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易理로써 다시 부연 설명한 

다면 t部 세 개의 雙觀는 外觀로 보면 J:ljl합 

( == )가 되지만 흉의 內觀로 본다면 가운데 

陰죠가 陽죠으로 변하여 外虛中實한 :f#.:좌(응를) 

가 되고, 下部 세 개의 單觀는 外觀로 보면 乾

함(三)가 되지만 前陰의 內觀로 본다면 가운데 

陽증가 陰죠로 변하여 外實中虛한 離휩(뜯)가 

된다. 外觀로 본 九觀는 地天泰휩가 되니 ti\ 
樓 先天八최圖의 中交之象이 되고, 內觀로 본 

九觀는 水火없濟휩가 되니 文王後天A휩의 中

交之象이 된다. 天地乾坤은 水火의 體요, 水火

#離는 天地의 用이다. 乾坤#離 四화는 體用

으로 互根이 되어 萬物의 生成에 根源이 되니 

아것이 곧 先天 後天의 妙理이다. 인체의 九嚴

에서 造化의 근원인 乾坤#離 四함가 내재하 

고 있으니 天A이 相應하는 뱉理를 여기서 또 

한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다. 

IV. 結 論

五廳과 九觀의 인체내의 위치와 구조로써 

易理와 연계하여 고찰한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五魔을 위치상에서 陰陽을 논하면 橫隔

體을 중심으로 上下로 나누었는데 즉 橫隔體

의 上숍B에 있는 心과 뼈는 陽에 배속하고 下

部에 있는 牌와 )lf과 賢은 陰에 배속한다. 五

魔을 四季의 氣象으로써 四象을 논하면 心은 

14 包識生,전게서,卷一,p.l. 

五鷹 九藏와 易理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夏에 속하니 陽中之陽으로 太陽이 되고, 뼈는 

秋에 속하니 陽中之陰 이니 少陰이 되고, 뽑은 

쪽에 속하니 陰中之陰아니 太陰이 되고, 따은 

春에 속하니 陰中之陽으로 少陽이 된다. 단지 

牌는 中央 土로 四時에 寄묘하여 主하는 時가 

없으므로 孤廳이라 칭하여, 이로써 四象에서 

제외되었으나 體가 橫隔願 이하에 폰재하여 

陰藏에 속하기 때문에 陰中의 至陰이라고 명 

명하였다고 본다. 

2. 孤藏인 牌를 제외한 四願의 數로써 陰陽

을 논하면, )lf과 心은 廳器에 하나이므로 陽願

이 되고, 뼈와 賢은 廳器가 두 개이므로 陰藏

이 된다. 이는 四季의 氣象으로 본 五鐵의 陰

陽과 일치하며 易의 陰陽數理와도 합치된다, 

뼈願控內얘 四廳의 배치를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陽魔인 心과 R은 내부에 거처하고 陰藏

인 뼈와 賢은 外部에 거처한다. 이를 易의 화 

에 비유하면 內함가 모두 陽이고 外좌 모두 

陰인 최는 地天泰화(응등/三)가 되니, 五魔 構造

는 天地가 交泰 造化하는 象에 부합한다고 하 

겠다. 

3. 九觀의 구조는 위에 있는 眼 • 짧 • 耳는 

모두 雙짧이고, 아래에 있는 口 ·前陰·後陰은 

모두 單觀이다. 이를 易의 춧}象에 비유한다면 

上部 三觀는 坤휩(=등)가 되고 下部 三짧는 乾

축~(르)가 되 어 t下휩를 합치 면 地天泰封( ==/ 
三)가 된다. 

4. 홉는 外部로는 雙觀이나 內로는 서로 통 

하여 一觀로 되어 있고, 前陰은 外部로는 單觀

이나 內로는 民觀와 精짧로 二觀로 되어있다. 

옳와 前陰의 內魔로써 封象에 비유하면 上部

의 雙觀는 :f#.:水함(응등)가 되고 下部는 離火최 

(프)가 되어 上下封를 합치면 水火많濟휩(프/ 

뜯)가 된다. 

5. 그러므로 九嚴를 옳와 前陰의 外觀로써 

보면 ti\樓先天八휩圖의 中交之象인 地天泰함 

가 존재하고, 內嚴로써 보면 文王後天A封圖의 

中交之象인 水火없濟封가 존재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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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요건데 λ‘身의 五廳 九敬의 구조에서 天

地 自然 造化의 妙理가 존재하고, 나아가 〈易

緊離{專》 에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

휩”라 한 것이 虛言이 아니며, A身이 小宇富

라고 하는 말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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